
(서울=연합뉴스)�김예나�기자�=�일제강점기�독립운동에�헌신한�고하(古下)�송진우�선생

(1890∼1945)의�업적과�발자취를�재조명하는�학술�행사가�열린다.

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�19일�오후�서울�중구�한국프레스센터�국제회의장에서�'고하

송진우의�민족운동:�3·1운동에서�건국�운동까지'를�주제로�한�학술회의를�연다.

학술회의에서는�한국�민족운동사에서의�송진우�선생의�활동과�사상을�논할�예정이다.

고하�송진우의�민족운동�업적과�발자취…학술회

의�열려
2024-02-19�11:34송고시간

'고하�송진우의�민족운동'�학술회의

19일�서울�중구�한국프레스센터�국제회의장에서�열린�학술회의�모습�[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�제공.�재판매�및�DB�금

지]



김형석�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�이사장은�송진우�선생의�다양한�활동과�업적,�학계�평가�등

을�토대로�"독립과�자유�민주국가�건설을�이끈�선구자"라고�평가한다.

김�이사장은�행사에�앞서�공개된�발표문에서�"송진우는�3.1운동의�책원지이자�종착점"이

라며�"그가�해방�후�127일간�보여준�보국�헌신의�열정이�자유�대한민국�건설의�초석이�되었

음은�분명한�사실"이라고�설명했다.

이날�학술회의에서는�'자유와�통합,�민주와�공화:�21세기를�위한�송진우의�사상과�실천',�'자

유민주의�독립�국가를�위한�송진우의�사상과�헌신적�실천'을�주제로�한�발표와�토론도�이어

진다.

고하�송진우�선생은�1915년�중앙학교를�인수해�민족의식을�심어주는�다양한�교육사업을

벌였다.�이후�3·1�독립�만세운동을�주도해�서대문형무소에서�1년�6개월�동안�옥고를�치르

기도�했다.

1927년�동아일보�사장에�취임한�그는�문맹�퇴치�운동을�추진하는�등�언론을�통한�항일운동

에도�힘썼다.

'고하�송진우의�민족운동'�학술회의

19일�서울�중구�한국프레스센터�국제회의장에서�열린�학술회의�모습�[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�제공.�재판매�및�DB�금

지]



광복�후�한국민주당을�조직해�활동하다가�1945년�12월�말�암살당했으며,�1963년�건국훈

장�독립장이�추서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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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하�송진우

지난해�국가보훈처(현재�국가보훈부)에서�인공지능(AI)�기술을�활용,�컬러사진으로�복원한�영정�[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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